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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은 동북방언의 하위 변종1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말에서 

나타나는 „넘어지다‟류 동사의 유형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와 대비(對比)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주 연구 대상 자료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고려말(이하 고려말)은 

„중부방언‟과 음운, 형태, 통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휘 의미에서도 차

이를 보인다. 특히, „넘어지다‟류 동사의 의미는 중부방언의 그것과 두드

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정밀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언에 대

한 언어적 직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방언 화자가 아니면 미묘한 방

                                                           
1 곽충구(2004)에서는 중앙아시아 고려말을 immigrant koiné 의 성격을 가진 함북방언의 한 

변종(variety)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제시하는 고려말 자료에는 함북방언 화자뿐

만 아니라, 함남방언 화자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중앙아시아 고려말을 

„동북방언‟의 한 하위 변종으로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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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어휘의 의미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논의에서는 고려말과 중부방언

의 „넘어지다‟류 동사를 대비(對比)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이 지닌 의미 특성을 설명하

고자 한다. 이는 고려말뿐만 아니라 동북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의 의

미적 실체도 간결하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넘어지다‟류 동사들은 „넘어지다‟의 의미인 „사람

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하는 동사에는 „곤두박질하다‟, „꼬꾸라지다(고꾸라지다)‟, „엎어지다‟, „

자빠지다‟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행위자(Agent)가 어느 목표(Goal)점으

로 쓰러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행위자의 유정성과 무정성, 목표점

의 방향성에 따라 그 쓰임을 구별할 수 있다.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은 중부방언과 대부분 동일한 논항

(agreement)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논항이 요구하는 어휘의 의미가 

중부방언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를 기술하기에 앞서 2장에

서는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

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와 대비하여 이 고려

말 동사 부류들이 가지는 의미 특성을 기술하도록 한다. 

 

2.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의 의미 특성 

 

고려말에는 아래 (가)와 같이 대략 아홉 가지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이 

존재한다.
2
 

 

(가) 넘어디다~넘어지다, 자빠디다~자빠지다, 번져지다~번제지다, 어

푸러지다~엎어지다, 꼬꾸라디다~꼬꾸라지다, 고꾸라지다, 꼰디박

질하다(~곤두박질으 하다), 넘어가다, 낙매르 하다(~낙매하다), 다

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 

 

이 장에서는 (가)에 제시된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이 가진 논항

구조를 통해 그 의미 특성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래 (나)는 고려말 화

자들의 „넘어지다~넘어디다‟의 자료이다.
3
 

                                                           
2 2장과 3장에 제시하는 자료들은 모두 형태음소전사를 하였다. 
3 이 논의에서 제시하는 주 자료는 아래의 제보자들로부터 직접 조사한 것이다(제보자의 나

이는 조사 당시의 나이임).  

조사지점 제보자 조사 기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글라피라(85 세, 女) 2007 년 7 월 29 일~8 월 14 일 

카자흐스탄 탈디쿠르간 윤올랴(84 세, 女) 2009 년 7 월 17 일~8 월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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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ㄱ. 내 앞우루 넘어뎃소.{내가 앞으로 넘어졌소.}  

ㄴ. 가아 질에서 두울루 넘어젯소.{그 아이가 길에서 뒤로 넘어졌

소.} 

ㄷ. 자아 질에서 넘어지다나이 오분할럴으 우오.{저 아이 길에서 

넘어져 하루 종일을 우오.} 

ㄹ. 낭기 따을르 넘어지다나이까데 멩심해야 데지.{(나무를 패면) 

나무가 땅으로 넘어지니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 

ㅁ. 낭기 두울르 넘어젯다.{나무가 뒤로 넘어졌다.} 

 

(나ㄱ)과 (나ㄴ)을 보면 동사 „넘어지다‟의 행위역 논항에 사람이나 사

물이 모두 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ㄱ)을 보면 목표역에는 „앞‟과 

„뒤‟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ㄷ)은 행위역인 „아이‟가 위치역인 

„길‟에서 „넘어지다‟의 의미를 가진 문장이다. 여기에는 목표역 „뒤‟와 위

치역 „길‟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이 행위역으로 오는 경우 

목표역에 „앞‟, „뒤‟ 방향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목표역과 위치역은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려말에서 „넘어지다‟는 사물이 주어로 쓰이는 경우 넘어지는 

방향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나ㄹ~ㅁ)이다. (나ㄹ)은„나무‟가 넘어지는 방향과는 관계없이 넘어진 위

치인 „땅‟만이 나타나고, (나ㅁ)은 넘어지는 목표 방향인 „뒤‟만 나타난다. 

즉, 아래의 (나´)과 같은 문장은 잘 쓰이지 않는다. 

 

(나´) 
??낭기 따에 두울루 넘어지다. 

 

고려말의 „넘어지다‟는 행위역으로 사람과 사물을 모두 취할 수 있지만, 

행위역의 종류에 따라 위치역(Location)과 목표역(Goal)의 출현에 일정한 

의미적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은 주어인 „나무‟가 스스로 „넘어

지다‟의 행동을 취하는 „행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넘어지

는 상황에서 넘어지는 방향과 장소를 모두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넘어

지다‟의 경우 사물이 주어에 놓이는 경우 사람이 주어로 놓일 때와는 다

른 논항구조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려말의 „넘어지다‟ 동사는 „넘

어지다 1:<Agent, Location, Goal>‟과 „넘어지다 2:<Agent, {Location, 

Goal}>‟두 논항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논항구조의 차이는 

주어 위치에 나타나는 행위역이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필자가 2008년 우즈베키스탄과 2009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조사한 고

려말 자료도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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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빠지다~자빠디다‟
4의 쓰임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 ㄱ. 내 길에서 두울루 자빠지다나이 다리 불거졋소.{내가 길에서 

뒤로 자빠지다 보니 다리가 부러졌소.} 

ㄴ. 영갬이 내 여파릴르 자빠지구.{영감이 내 옆으로 자빠지고.} 

ㄷ. 유끼 이래 자빠디문 그해 좋구.{윷이 이렇게 자빠지면 그 해 

(운수가) 좋고.} 

(다´)ㄱ. 
*앞우루 자빠지다.   ㄴ. 

?유끼 두울루 자빠지다. 

 

(다ㄱ~ㄷ)을 보면 „자빠지다~자빠디다‟의 주어 위치에도 사람, 사물이 

모두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다´ㄱ)을 보면 „쟈빠지다‟의 목표역으로 „앞‟

이 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려말의 „자빠지다~자빠디다‟가 취하는 

목표역에는 (다)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뒤‟와 „옆‟만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넘어지다‟와는 달리 „자빠지다~자빠디다‟가 취할 수 있는 방향성 명

사의 출현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넘어지다‟와 마찬가지로 „자빠

지다‟도 (다ㄷ)처럼 사물 주어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다´ㄴ)에서 제시한 

것처럼 목표역이 있는 경우는 어색한 문장이 되며 실제로 잘 쓰이지 않는

다.  

 

(라) ㄱ. 밭에 흙이 이릏기 훌 번져지무{밭에 흙이 이렇게 훌 뒤집히면

(좌우로 갈리면)} 

ㄴ. 토담이 번져저서 다시 이래 짓구5
{토담(土墻)이 무너져 내려

서 다시 이렇게 짓고} 

ㄷ. 두우루 번제지무 불거진단 말이오.{뒤로 넘어지면 (뼈가) 부러

진단 말이오.} 

 

(라ㄱ~ㄷ)은 고려말에서 나타나는 „번져지다~번제지다‟
6의 쓰임을 보

인 것이다. 그런데 (라ㄱ), (라ㄴ), (라ㄷ)은 각각 의미가 다르다. (라ㄱ)의 

„번져지다‟는 „흙이 뒤집히다‟ 혹은 „흙이 좌우로 갈리다‟의 의미이고, (라

ㄴ)은 „담이 무너져 내린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라ㄷ)은 „뒤로 넘어지다‟

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라ㄱ,ㄴ)을 보면, „번져지다~번제지다‟가 다의어

                                                           
4 선대 거주지가 육진지역인 제보자에게서는 산발적으로 „쟈빠디다‟와 같은 비구개음화형

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사 자료에서는 구개음화형이 나타나므로 이를 따

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5 이 자료에서는 [지꾸]가 나타나 기저형을 /짓-/으로 보았으나, 고려말에는 [지쿠]와 같이 

기저형 /짛-/도 확인할 수 있다.  
6 이 동사는 „번지다~번디다‟ 동사에 피동의 „-어#지(<디)-‟ 구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번디다‟는 육진 방언과 서북 방언에서 흔히 쓰이는 동사로 다의어이다. 흔히, „(흙을 

파) 뒤집다‟, „(달력을) 넘기다‟, „(밥을) 거르다‟, „번역하여 옮기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곽충

구·김수현 200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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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그리고 (라ㄷ)을 보면, 행위역에 사람이 나타날 때 

„번져지다~번제지다‟의 의미는 „넘어지다‟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고려

말 화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동사는 뒤로 넘어졌을 때만을 가리킨다고 

한다. 그렇다면, „넘어지다‟, „자빠지다‟와는 달리 사람이 주어로 나타났

을 때 „번져지다‟는 목표역이 „뒤‟일 때만 사용하는 동사인 것이다.  

 

(마) ㄱ. 자아 어째 어푸러지나?{저 아이 어째 엎어지나?} 

ㄴ. 앞우루 어푸러지무 큰일날씨 잇소.{앞으로 엎어지면 큰일 날 

수 있소.} 

(마´) ㄱ. 
*두울루 어푸러지다.  

ㄴ. 
*옆울루 엎어지다. 

 

위 (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푸러지다~엎어지다‟는 „넘어지다‟, 

„자빠지다‟와 달리 목표역에 „앞‟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

은 어색하다. 고려말 화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푸러지다~엎어지다‟는 앞

으로 넘어지는 것만을 표현한다고 한다. 실제 발화에서는 (마ㄱ)처럼 목

표역이 생략되기도 하는데, 이는 „자아 어째 앞우루 어푸러지나?‟에서 „앞

우루‟가 생략된 것이다. 또한 „어푸러지다‟가 취하는 주어에는 사람만이 

올 수 있다. 그런데, 고려말의 „어푸러지다‟는 „사람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의 의미 이외에 아래의 (마ㄷ)처럼 다른 쓰임을 가지기도 한다. 

 

(마) ㄷ. 영게 와서 엎어져 살갯는가구.{여기 와서 엎어져 살겠는가 하

고.} 

 

(마ㄷ)의 „엎어디다‟는 „있는 것에 무엇이 더 얹히거나 놓이다‟의 의미

이다. 이는 „엎어디다‟의 원형적 의미에서 은유적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8
  

 

(바) 늙으무 사림이 앞우루 잘 꼬꾸라지기두 하오.{늙으면 사람이 앞으

로 잘 꼬꾸라지기도 하오.} 

 

                                                           
7 곽충구(2008)에서 제시한 선대 거주지가 함북 지역인 중국 연변지역 한인들의 자료를 보

면, 이 논의에서 확인할 수 없는 „번져지다~번제지다‟가 가진 다의어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외에도 „번져지다~번제지다‟는 „잦혀지다‟, „엎어지다‟, „

승패가 뒤바뀌다‟, „말의 소리가 변하다‟ 등의 의미를 더 가진다. 
8 곽충구(2008)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홰애니게 엎어데서 상충대는 고래르 들어가서 애

르 뗏습구마.{귀신에게 홀려서 반대되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애를 먹었습니다.}‟와 같이 „엎

어디다‟가 „마음이 어떤 대상에 이끌려 거기에 빠지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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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고려말의 „꼬꾸라지다‟의 예이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꼬꾸

라지다‟는 주어 위치에 사람만이 올 수 있고, 넘어지는 방향은 „앞‟만을 

가리킨다. 이는 중부방언의 쓰임과 같다.  

 

(사) ㄱ. 오부재기르 치다가 구둘에서 꼰디박질하오.{난리를 치다가 구

들에서 곤두박질하오.} 

ㄴ. 아아 아장아장 걸다가9
 곤두박질으 하이 지내 우웁지.{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곤두박질을 하니 너무 (많이) 울지.} 

 

(사)의 „꼰디박질하다~곤두박질으 하다‟는 주어 위치에 사람만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꼰디박질하다~곤두박질으 하다‟의 쓰임을 보면 다른 „넘어

지다‟류 동사와는 달리 „한쪽으로 쓰러지다‟의 의미에 „갑자기 거꾸로 내

리박힘‟의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 ㄱ. 벵이 들무 사림이 가마이 서 잇다가 불쌔르 훌 넘어가기두 하

오.{병이 들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훌 넘어가기도 

하오.} 

ㄴ. 낭그 패무 한짝을르 넘어가갯습짐.{나무를 패면 한 쪽으로 넘

어가겠지요 뭐.} 

 

(아)의 „넘어가다‟는 사람과 사물 주어를 모두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사

람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 넘어가는 방향은 „옆‟만을 가리킨다. 즉, 행위역

은 „사람‟, 목표역은 „옆‟일 때 „넘어지다‟의 의미를 포함하는 „넘어가다‟

가 쓰일 수 있다.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넘어가다‟는 가만히 서 있다가 

옆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또한, „뛰어가다가 혹은 걷다가 넘

어가다‟의 의미를 지닌 문장은 나타나기 힘들다고 한다.  

 

(자) ㄱ. 저 노친이 질에서 낙매르 햇다 하오.{저 노인이 길에서 넘어지

셨다 하오.} 

ㄴ. 아바니 동삼에 멩심하압소. 낙매하무 오곰이 불거지입구

마.{할아버지 겨울에 명심하세요. 넘어지시면 다리가 부러집니

다.} 

 

(자)의 „낙매르 하다~낙매하다‟는 행위역이 사람일 때만 쓰이며, 목표

역에 나타날 수 있는 방향성 명사는 „넘어지다‟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

다. 그러나 (나)~(아)의 „넘어지다‟류 동사들과 다르게 주어에 [+존대]의 

자질을 가진 명사가 오는 경우에만 „낙매르 하다~낙매하다‟가 쓰인다. 즉, 

„넘어지다‟의 높임 표현인 것이다.  

                                                           
9 이 „걷다‟의 어간 말음은 /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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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ㄱ. 돌에 걸케서 다배뎃다.{돌에 걸려서 넘어졌다.} 

ㄴ. 다배진다는 거 앞우루 고꾸라지는 게구.{넘어진다는 것은 앞

으로 고꾸라지는 거고.} 

ㄷ. 울리짜(улица)에서 잘못 대배져서 그 노친네 상세낫소.{거리

에서 잘못 넘어져서 그 노친네가 돌아가셨소.} 

ㄹ. 오늘 비 많이 오다나이 곡섹이 다배젯소.{오늘 비가 많이 오다 

보니 곡식이 쓰러졌소.} 

ㅁ. 유끼 다 다배지무 숭이라구 하구.{윷이 다 뒤집히면 „숭(윷)‟이

라고 하고.}
10

 

 

(차ㄱ~ㄷ)의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
11는 모두 사람이 주어로 

나타나고 있다. (차ㄱ)은 „(사람이)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이고, (차ㄴ)은 

„(사람이) 다배진다는 거는 앞우루 고꾸라지는 게구.‟이다. (차ㄷ)도 „노친

네가‟처럼 주어가 사람이다. 그러나 (차ㄹ)은 „곡식‟, (차ㅁ)은 „윷‟이 주어

로 나타난다. 즉, 사람과 사물 모두 주어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제보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는 „앞‟이나 „뒤‟

로 넘어진 경우에만 쓰인다고 한다. 즉, 목표역에 나타날 수 있는 방향은 

„앞‟과 „뒤‟이며 „옆‟은 나타나기 어렵다. 그리고 (차ㄹ,ㅁ)을 보면, „다배

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가 „쓰러지다‟, „뒤집히다‟의 의미로도 쓰이는

데, 이는 이 동사가 „번져지다~번제지다‟처럼 다의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의 유형과 의미를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표 1>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 목록과 의미 

                                                           
10 이 자료는 필자가 2009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조사한 고려말 화자의 자료이다. 제보자는 안

타샤(女, 81세)로 선대 거주지는 함북 온성군이다. 카자흐스탄 고려말 화자들에게서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키르기스스탄의 고려말 자료를 사용하였다.  
11 이 동사는 어간 „다배-‟에 „-어#지(<디)-‟ 구성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다배다‟는 „손

바닥을 뒤집다‟, „옷이나 주머니 따위의 속이 겉으로 나오도록 뒤집다‟처럼 표준어 „뒤집다‟

에 대응하는 동사이다(곽충구·김수현 2008:678). 

‘넘어지다’류 동사 의미 

넘어디다 

~넘어지다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쟈빠디다 

~쟈빠지다 

①사람이 뒤 또는 옆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②윷가락 따위가 잦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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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대비 

 

２장에서 살펴본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와 대응되는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에는 „넘어지다‟, „자빠지다‟, „엎어지다‟, „곤두박질하

다‟, „고꾸라지다~꼬꾸라지다‟가 있다. <표 2>를 보면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라는 원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이들 동사 

부류들은 중부방언보다 고려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12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넘어디다~넘어지다 넘어지다 

자빠디다~자빠지다 자빠지다, 잦혀지다 

번져지다~번제지다 
△(넘어지다, 흙이 뒤집히다, 흙이 좌우

로 갈리다, 무너져 내리다) 

어푸러지다~엎어지다 엎어지다 

                                                           
12 ‘쓰러지다’는 이 논의에서 제외했는데, ‘쓰러지다’가 ‘힘이 빠지거나 외부의 힘에 의하

여 서 있던 상태에서 바닥에 눕는 상태가 되다.’의 의미로 쓰일 경우 고려말과 중부방언에

서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번져지다 

~번제지다 

①밭을 갈 때 흙이 뒤집힘(혹은 좌우로 갈림) 

②담과 같은 구조물이 무너져 내림 

③사람이 뒤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어푸러지다 

~엎어지다 
사람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꼰디박질하다 

~곤두박질으 하다 
사람이나 사물이 갑자기 거꾸로 내리박힘 

꼬꾸라디다 

~꼬꾸라지다 
사람이 앞으로 고부라져 쓰러짐 

넘어가다 사람이나 사물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낙매르 하다 

~낙매하다 

윗사람이거나 친밀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

어지며 쓰러짐 

다배디다  

~다배지다 

~대배지다 

①사람이 앞이나 뒤로 기울어지며 쓰러짐 

②물체가 쓰러짐 

③윷가락이 잦혀짐(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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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디박질하다~곤두박질으 하다 곤두박질하다 

꼬꾸라디다~꼬꾸라지다, 고꾸라지다 꼬꾸라지다, 고꾸라지다 

넘어가다 △(넘어가다) 

낭매르 하다~낭매하다 △(넘어지시다)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잦혀지다, 뒤집

히다) 

※ △: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대응 어휘가 없음, 괄호 안에는 의미가 가

장 유사하다고 판단한 표현 및 어휘들을 제시함. 

 

„넘어지다‟가 취하는 행위역과 목표역에 위치하는 어휘 의미는 고려말

과 중부방언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

으로 기울어져서 쓰러진다‟라는 „넘어지다‟의 의미를 바탕으로 행위역에

는 사람과 사물이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목표역에는 „앞, 뒤, 옆‟ 등 모든 

방향성 명사를 취할 수 있다.  

„자빠지다‟도 두 방언 모두 행위역에는 사람과 사물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목표역에도 „뒤‟, „옆‟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도 같다. 그러

나 사물 주어가 쓰이는 경우 그 의미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예를 보도록 하자. 

 

(다) ㄷ. 유끼 이래 자빠지문 그해 좋구.{윷이 이렇게 자빠지면(잦혀지

면) 그 해 (운수가) 좋고.} 

(카) ㄱ. 가로수들이 길에 자빠져 있다.  

ㄴ. 큰 전봇대가 자빠졌다. 

ㄷ. 지랄하고 자빠졌네. 

 

(다ㄷ)의 고려말에서는 „유끼(=윷)‟이 주어 위치에 놓였을 때 „잦혀지

다‟의 의미로 „자빠지다‟가 쓰인다. 그러나 중부방언의 경우 (카ㄱ~ㄴ)처

럼 „가로수‟나 „전봇대‟가 쓰러져 있다는 표현에도 „자빠지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있다‟를 속되게 쓰는 말로 (카ㄷ)처럼 „자빠지다‟가 

쓰이기도 한다. 이는 고려말의 „자빠지다‟가 „잦혀지다‟의 의미로 쓰일 때

는 „유끼(윷)‟만을 주어로 취하지만, 중부방언의 경우 „넘어지다‟의 은유

적 확장에 의해 사람처럼 서 있는 사물들이 넘어졌을 때 „자빠지다‟가 쓰

임을 알 수 있다. 고려말에서 (카ㄱ~ㄴ)과 같은 „가로수‟, „전봇대‟와 같은 

„1‟자로 서 있는 사물이 쓰러진 것을 표현할 때는 주로 „넘어가다‟를 사용

한다. 즉, „자빠지다‟가 취하는 논항 구조는 „자빠지다:<Agent, Goal>‟로 

같지만 행위역에 올 수 있는 사물 명사의 종류에서 두 방언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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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말의 „어푸러지다~엎어지다‟와 중부방언의 „엎어지다‟는 모두 행

위역에 사람이 올 수 있고, 목표역에는 방향성 명사 „앞‟만이 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이 „엎어지다‟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는 서로 다

르게 나타난다. 

 

(마) ㄷ. 영게 와서 엎어져 살갯는가구.{여기 와서 엎어져 살겠는가 하

고.} 

(타) ㄱ. 밥상이 엎어지다.  ㄴ. 기존의 제도가 엎어지다. 

 

(마ㄷ)의 „엎어지다‟는 „있는 것에 무엇이 더 얹히거나 놓이다‟의 의미

이다. 반면 중부방언에서 쓰이는 (타ㄱ)의 „엎어지다‟는 „위아래가 뒤집히

다‟의 의미로 쓰였으며, (타ㄴ)의 „엎어지다‟는 „제도, 정권 따위가 무너지

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다‟의 의미로 쓰였다.
13

 

„꼰디박질하다~곤두박질으 하다‟, „꼬꾸라디다~꼬꾸라지다‟는 중부방

언과 그 쓰임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곤두박질‟의 경우 중부방언은 

„경기가 곤두박질하다‟는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만 고려말에서는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넘어가다‟의 경우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행위역에 놓일 수 있는 

명사의 종류를 보면 일정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려말은 행위역에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부방언의 경우는 그렇

지 않다. 또한 고려말의 „넘어가다‟는 목표역에 올 수 있는 방향성 명사는 

„옆‟뿐이지만, 중부방언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는 데에서도 차이를 발

견할 수 있다.  

 

(아) ㄱ. 벵이 들무 사림이 가마이 서 잇다가 불쌔르 훌 넘어가기두 하

오.{병이 들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훌 넘어가기도 

하오.} 

ㄴ. 낭그 패무 한짝을르 넘어가갯습짐.{나무를 패면 한 쪽으로 넘

어가겠지요 뭐.} 

(파) ㄱ. 태풍에 전봇대가 뒤로 넘어간다.  

ㄴ. 도끼로 패니 나무가 넘어간다. 

ㄷ. 
?내가 옆으로 넘어간다.(넘어진다의 의미로 쓰일 경우)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중부방언의 예인 (파ㄱ)의 목표역에는 „뒤‟라

는 방향성 명사가 쓰일 수 있다. 그러나 고려말에는 그러한 쓰임이 나타

나지 않는다. 또한 (파ㄷ)처럼 사람이 행위주에 놓일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아ㄱ)처럼 고려말에서는 어색한 문장이 아니다. 즉, 고려말

                                                           
13 고려말에서 (타ㄱ)의 의미로는 주로 ‘다배지다’를 사용한다. (타ㄴ)과 같은 쓰임은 아쉽

게도 고려말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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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부방언의 „넘어가다‟는 행위역과 목표역에 놓일 수 있는 어휘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고려말의 „낙매르 하다~낙매하다‟는 행위주가 사람일 때만 쓰일 수 있

으며, 목표역에 놓일 수 있는 방향성 명사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다. 다만,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이 동사는 행위주에 놓인 사람이 [+존대]일 때만 사

용할 수 있다. 즉, „넘어지다‟에 대한 높임 표현인 것이다. 이 동사에 대응

하는 중부방언 동사는 없다. 중부방언의 경우 „넘어지다‟의 주어가 [+존

대] 자질을 갖는 경우 „넘어지-‟에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일치소) „-시-‟가 

결합된다. 그러나, 고려말에는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시-‟가 없다. 따라

서 고려말의 „낙매르 하다~낙매하다‟는 주어가 [+존대]일 경우 쓰이는 보

충적 형태(보충법)인 것이다.  

또한 „다배디다~다배지다~대배지다‟의 경우도 대비할 만한대응 형태

를 중부방언에서 찾을 수 없다. 이 동사는 행위역에 사람과 사물이 모두 

위치할 수 있고, 목표역에는 방향성 명사 „앞‟, „뒤‟만이 올 수 있다. 그런

데 중부방언의 경우 „넘어지다‟류 동사 중 목표역에 방향성 명사 „앞‟과 

„뒤‟가 모두 나타나는 동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목표역에 모든 방향성 

명사가 올 수 있는 „넘어지다‟, 목표역에 „뒤‟와 „옆‟이 올 수 있는 „자빠지

다‟, 목표역에 „앞‟만 올 수 있는 „엎어지다, 고꾸라지다, 꼬꾸라지다‟만 있

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대비의 결과

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고려말과 중부방언의 „넘어지다‟류 동사 대비 결과 

고려말 중부방언 

‘넘어지다’류 

동사 목록 

의미역에 놓일 수 있는 

어휘 
‘넘어지다’류 

동사 목록 

의미역에 놓일 수 있는 어

휘 

행위역 목표역 행위역 목표역 

넘어디다 

~넘어지다 
사람, 사물 제한없음 넘어지다 사람, 사물 제한없음 

자빠디다 

~자빠지다 

사람, 

사물 일부 
뒤, 옆 자빠지다 

사람, 

사물 일부14 
뒤, 옆 

번져지다 

~번제지다 

사람 뒤 
△ × × 

사물 제한없음 

어푸러지다 

~엎어지다 
사람 앞 엎어지다 사람, 사물 앞 

꼰디박질하다 ~곤

두박질으 하다15 
사람, 사물 앞 곤두박질하다 사람, 사물 앞 

                                                           
14 pp.13-14에서 설명했듯이 행위역에 올 수 있는 명사의 종류는 고려말보다 중부방언에서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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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꾸라지다 사람 앞 
꼬꾸라지다, 

고꾸라지다 
사람 앞 

넘어가다 사람, 사물 옆 넘어가다 사물 제한없음 

낙매르 하다 

~낙매하다 

사람 

([+존대]) 
제한없음 넘어지시다 

사람 

([+존대]) 
제한없음 

다배디다 

~다배지다 

~대배지다 

사람 앞, 뒤 
△ × × 

사물 제한없음 

※ △: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대응 어휘가 없음 

  

<표3>을 보면, „넘어지다‟의 원형적 의미를 가진 „넘어지다‟류 동사들

이 행위역과 목표역에 놓일 수 있는 명사의 종류에서 일정한 차이가 나타

남을 볼 수 있다. 또한 동사 „넘어지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부류의 

수가 두 방언에서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고려말과 중부방언에서 나타나는 „넘어지다‟류 동사들의 의

미를 대비하여 두 지역 방언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각 하위

방언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어라는 한 언어 공동체 내에서 „넘

어지다‟류 동사들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의를 통

해 „넘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여러 동사 부류들의 의미적 특성은 두 방언

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언을 대상으로 한 어휘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할 때의 난점은 

연구 대상 방언에 대한 언어적 직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난관을 극

복하기 위해 이 논의에서는 대비라는 방식을 취해 고려말의 „넘어지다‟류 

동사들의 의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비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려말 어휘 의미에 대한 치밀하고 정

확한 기술이 부족했다. 특히, „넘어지다‟류 동사의 은유적 확장과 이에 대

한 대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언 어휘 의미의 체계적 기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후고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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